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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잊혀지는게안타까워
소설로나마남기고싶었다”

- 작가박완서씨

“언론탄압
철회하라”
‘기자실통폐합’반대

성명
대한언론인회(회장 제재형)는 5월 22일 정부의 브리
핑룸과 기사송고실 통·폐합 방안에 대해“기자실
통·폐합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 확대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신종 언론탄압이며 언론의 감시·비판·취재 기능을
제약하는‘취재지원 후진화’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성
명서 전문 3면)
대한언론인회는 이 성명에서“기자
의 취재원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
는‘기자실 폐쇄’와‘공무원 접촉제
한’은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언
론자유 말살정책의 표출”이라고 지적
하고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언론탄압
시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연전(年前)에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의 중심지 에
딘버러(Edinburgh)에 들른 적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
산보를 하는데 저쪽 언덕 위에 아주 큰 동상이 서
있었다. 영국은 동상(銅像)의 나라다. 어디를 가든
동상이 서 있다. 저 분은 또 누구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 뜻밖에 넬슨(Horatio Nelson) 동상이었다. 
넬슨 동상은 런던 중심가 트라탈가 광장에 우뚝
서 있다. 유럽 어디를 다녀도 정말 그렇게‘우뚝’
서 있는 동상은 없다할 정도로 트라탈가 광장의
넬슨 동상은 그만큼 우뚝하다. 에딘버러의 넬슨 동
상은 꽤 올라가는 언덕 위에 서 있어서 오히려 트
라탈가의 그것보다 훨씬 더 우뚝하게 보였다.
동상에는 으레 비명(碑銘)이 있다. 비명은 그 비
석에 새겨 놓은 글이다. 특히 영국 동상들은 이 비
명들이 읽을 만하다. 우리나라 비명과 달리 멀리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도 않고 그 사람 당대
(當代)만을 말해도 과장이 없다. 꾸밈도 없지만 꾸

며도 거짓이 없다. 옛말 그대로 식이불무(飾而不
誣)다. 꾸밈이 있다 해도 거짓으로 결코 속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 동상들은 우리의 그
것과 달리 읽는 사람들에 감동을 준다.
그날 아침 나는 넬슨 동상의 비명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다. 가슴이 너무 떨리고, 그 떨리는 가
슴으로 눈물이 났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고
가슴으로 눈물이 흘렀다. 
‘여기에 우리 에딘버러 시민이 넬슨 동상을 세
우는 것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더구나 살아생전 그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서도 아
니다. 오직 국가가 의무를 요구할 때, 죽음으로써
그 임무를 다 하는 삶을 내 자식들에게 가르쳐 준,
그 교훈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세운다.’
국가가 의무를 요구할 때 정말 하나 뿐인 생명
까지도 바치며 그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이
순신(李舜臣)장군처럼 넬슨은 그런 사람이었다. 죽
기 12년 전 프랑스 해군과 이 바다 저 바다에서
싸우다 오른 눈을 잃어 외눈이 되기도 했고 오른
팔을 잃어 외팔이 되기도 했다. 1805년 프랑스·에

스파냐 연합함대를 트라탈가 앞바다에서 격멸시키
고 자신은 죽었다. 그 때 그의 나이 47세였다. 
문제는 이런 넬슨이, 우리 조선조에는 아무리 눈
을 닦고 역사를 훑어도 이순신장군 한분 뿐이지만
영국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다. 당장 이튼스쿨
(Eton School)을 가보라, 그 교정이바로무덤이다. 나
라를 위해 의무를 다하다 죽은 그들 졸업생들의 시
신이 그 교정에 묻혀있다. 1·2차 대전에 죽은 이튼
스쿨졸업생이 5천명이라니기가막히지않는가.
이튼스쿨 졸업생이래야 한 해 고작 250명 정도.
그렇다면 20년분이 몽땅 나라를 위해 죽어 주었다
는 소리다. 뿐이랴. 옥스퍼드대학의 한 작은 컬리지
(college)인 크라이스트 처치(christ church) 컬리지에
들어서면 회랑처럼 긴 방의 양쪽 벽에 1·2차 대전
때 죽은 자기 졸업생들의 이름이 적혀있다. 대충 세
어도 한 벽에 200명에서 250명. 그 작은 컬리지에서
적어도 400~500명이 장교로 나가 앞장 서 싸우다

죽음으로 자기 임무를 다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은 지난 300년 동안 전쟁에 한번도
져 본 일이 없다. 국가가 위기에 쳐했을 때, 내 나
라의 장래가 백척간두에 섰을 때,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내가 먼저 나가‘의무를 다 한다. 그리고 죽
는다’는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
때문이다. 나는 지금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지위
에 있다,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입으며 살
았다. 나는 이제 그것을 갚아준다, 내 국민이여, 보
다 편안히 살아 달라, 나는 감사히 죽는다, 그것이
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노무현 정권 들어서 병역
의무 이탈자가 장관의 경우 한 때 40%가 넘은 일이
있다. 지금도 아마 최소한 30%는 전 후 할 것이다.
일반국민 병역 면제자 평균 4%에 비하면 많게는 10
배, 적게는 최소한 7~8배가 넘는 장·차관 그리고
고관들이‘높은 자리는 우리가, 죽을 자리는 국민
이’‘좋은 자리는 내가, 힘든 자리는 너희들이’하면
서 희희낙락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그야
말로 희한한 나라가 바로 이 나라가 된다. 

時 論時 論 ‘‘현현충충의의 달달 66월월’’에에생생각각한한다다

노블레스오블리주!

현충의 달! 6월이면 우리 민족사의 비극 6·25남침을

잊을 수 없다. 이 전쟁으로 500만명이 희생됐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친 영령들을 추모하는 마음으

로 모윤숙의 시‘국군은 죽어서 말한다’의 한 구절을

떠올려 본다.

국군은죽어서말한다
•Issue & Words

•국립현충원

“나는 자랑스런 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싸웠고 / 내 조국을 위해 영광

스리 숨지었노니

/여기 내 몸 누운 곳 이름 모를 골짜기에 / 밤이슬 내리는 풀숲에

/나는 아무도 모르게 우는 / 나이팅게일의 영원한 짝이 되었노라

/바람이여! 저 이름 모를 새들이여!/그대들이 지나는 어느 길 위에서나

/고생하는 내 나라의 동포를 만나거던

/부디 일러 다오/나를 위해 울지 말고 조국을 위해 울어 달라고”

宋 復
·연세대 명예교수

영국명문‘이튼스쿨’을보라

1·2차세계대전 때
戰死한 졸업생 무려 5천명
지금 이나라는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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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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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차
비행기에서내리자마자
SHOW를하다
어떻게?

내휴대폰그대로!

바로!

자동으로!

문자로!

음성으로!

영상으로!

파리출장차
드골공항에내리자마자
서울에있는그녀에게서
문자메시지가오다

이제세계적으로SHOW를하라!
해외출장이든, 해외여행이든쓰던휴대폰그대로76개국에서사용할수있는!22개주요국가에서는

영상통화서비스까지되는!SHOW글로벌자동로밍서비스!세계적인SHOW
www.SHOW.co.kr

SHOW가WCDMA세상을먼저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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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말을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스물네살 때인 까마득한 옛날, 1943년 6월,
경성중앙방송국 제1스튜디오에서 이혜구 방송부 제
2보도과장(대한언론인회 이관구 초대 회장의 막내
동생)이 2주간의 연수를 마악 마치고 헤어지려는
우리 아나운서 실습생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고등
계 형사라도 들었더라면 어쩔 뻔 했을까?  어쨌든
나는 여든여덟 늙은이가 된 이제까지 내 딴에는 이
말대로 작으나마 하나의 버팀목이 되려고 될 수 있
는대로“한문말이 아닌 한글말(본디 우리말)”을 많
이 쓰려고 애써왔다.
생각하면 그 때는 조선사람에게는 꼼짝달싹 못하
는 무서운 세상이었다. 1920년대 - 그러니까 기미독
립운동 직후에는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겉으로나마
어루만져주는 척 하느라고 우리말 신문도 내게 하

고 이른바 문화 정책이라는 것을 썼지만 그것도 얼
마 안가서 조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말하는 만주 사
변에, 중일전쟁에,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시국이
변하는데 따라서 우리 조선사람에 대한 정책도 나
날이 달라져서 조선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다. 노력
동원이 강제징용이 되고, 지원병이 되고, 징병이 되
고, 학병이 되고 창씨 개명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
게 되고 말았다. 출생신고를 하러 면사무소에 가도
일본말을 해야 하고, 기차 타러 정거장에 가도 일본
말을 해야 차표를 살 수 있고 동사무소에 가서 쌀

배급을 타려해도 일본말이 아니면 배급표를 탈 수
가 없었다.
그러한 무서운 세상에서 다만 한 곳, 조선말을 마
음 놓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곳이 있었다. 거기가
바로 일본 전쟁을 우리말로 선전하는 경성중앙방송
국 방송부 제2보도과였다. 우리말 아나운서들의 일
터였다. 우리말 방송을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연습 삼아 우리말을 해야 하는 곳이었다. 그
러니까 조선총독부가 자기네 정치 선전을 위해서 2
천만 동포 가운데 조선말 쓰기를 정식(?)으로 허가
해 준, 그네들의 공공 기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주시경 선생 말씀대로“말이 살아야 나라가 산
다”는데 어찌 이 좋은 자리를 이혜구 과장이 그대
로 버릴 수 있었을 것인가? 
이제 억지로 일본말을 쓰라는 사람도 없고, 중국
말을 쓰라는 사람도 없으며, 영국말을 쓰지 않으면
쌀 배급을 주지 않겠다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 우리말은 어찌 이다지도 어지러워졌단 말
이냐? 오늘의 혼란을 깨끗하게 가려줄 우리말 지킴
이 버팀목들은 다 어디들 갔단 말인가?

어디갔나? 우리말지킴이

溫故知新

문제안
·한말글 문화협회 대표

•대한언론인회 창립30주년 기념식에 회
원 110여명이 참석, 성황리에 생일잔치를 치르
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본회 30년사 편찬의
재원(財源)이 마련되고 집필도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월25일)
•원로 언론인 70여명이 봄나들이 수련대
회차 내장사와 새만금 방조제를 탐방했습니다.
일행을 환영·환대해 준 강 광(姜廣) 정읍시장
과 이번 행사를 주선해 준 박 실(朴實) 이사에
게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비 때문에 새만금
33km방조제 둑길을 달려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두 갑문(閘門)에 여덟개씩 달린 물
막이 철판 한짝 값이 110억원이라는데 놀라고,
새 땅 1억2천만평이 조성된 세계최대공사 도중
희생자가 한사람도 없었다는데 놀랐습니다. 한
가지 유감스런 일은 참가예약을 하고도 불참한
회원이 12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적잖은 여행
보험까지 들어 놓았었는데… (5월9일)
•연세대 창립 122주년 기념식에 초대받
아 참석·축하하고 가든 파티 오찬까지 대접
받았습니다. 미션스쿨답게‘국기에 대한 경례’
는 없고 애국가 제창, 찬송·기도(묵념)·성경
봉독(설교는 없음)과 정창영 총장의 기념사로
이어지는 기념식 식순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
다. (5월12일)
•어네스트 T  베델(Bethell·裵說)선생
서거 98주년 추모 기념대회가 양화진 성지공
원 묘소에서 엄수됐습니다. 영국인 배설
(1872~1909) 선생은‘대한매일신문’창간 초
대 사장으로 한국언론계의 스승이요,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은 독립운동의 은인입니다. 대한
언론인회를 대표해서“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추모사를 하면서‘배설 언론상’을 만
들도록 뜻을 모아보자고 제언했습니다. 앞으로
이 추모행사는 우리 대한언론인회가 주관함이
좋겠다는데 정남기(鄭南基) 한국언론재단 이사
장도 공감했습니다. (5월8일) 

신록을 바라다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세어무엇하리. 나는 지금오월속
에있다. (피천득의‘오월’중)
대한언론인회 연례행사인 2007년 봄철 야외 수련회
(5월 9일)를 많은 회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너무나 유
명한 내장산과 새만금 간척지에서 가졌다. 

우선‘내장산’하면 단풍을 떠올릴 정도로 내장산
은 단풍의 산으로 알려져 있다. 그 내장산을 찾는 것
은 가을단풍철이 제격이겠지만 무채색의 겨울바다
풍경 즐기듯 단풍 없는 내장산의 봄나들이도 그만이
었다. 내장사에서 기념사진‘찰칵’(수련회 이모저모
4면)

♣ 新綠의 달‘단풍의 산’내장산 나들이

참가예약해놓고…

♧본 회 日 誌

• 8일 = 편집회의

• 9일 = 내장산. 새만금 야외수련

•17일 = 복지기금위원회

•28일 = 산악회 오봉산 등반

(5월)

·2007년분
김여경 문제안 박권상(06년 포함) 
박정진 손세일 신광식 심재복
이성호 이용호 이태교 이 형
이형균 정태연 한상규

■ 회비 내신 회우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 회비납부자김여경님의연고자를
알려주십시오. 

♤본회내방 (5월 1~28일)

·회우 문제안 호현찬 유한준 유선호 민규호 최신호 오판룡
김한길 이태교 신광식 박영식 곽찬호 신동철 임응식

·손님 진채호(배설선생기념사업회 회장)
박동기(배설선생기념사업회)

♣주소바뀌었습니다

·호천웅(扈天雄)회우= 경기 성남
시 분당구 분당동 100-7번지 3층
전화)031-703-4450
·김도진(金道鎭)회우= 서울 강남
구 역삼동 835-68 롯데캐슬 노블
102동 203호 전화) 02-569-1340 
·이상호(李相鎬)회우= 전화변경:
010-5203-8624
·장석훈(張石勳)회우= 경기 성남

시 중원구 금광동 2500번지 삼성
래미안 아파트 107동 902호
전화) 031-735-9703

1. 중앙부처 기자실‘통·폐합 조치’는‘정보 공개 확대’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
는 신종 언론탄압이며, 언론의 감시·비판·취재 기능을 제약하는‘취재지원 후진화’방안이다. 
2. 기자의 취재원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기자실 폐쇄’와‘공무원 접촉제한’은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언론자유 말살정책의 표출이다. 
3. 우리는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언론탄압시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관계
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2007년 5월 22일

‘기자실통·폐합’즉각철회하라 < 성명전문>

·발행인의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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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圭燮
·본회 회우
·칼럼니스트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몸은‘단풍’마음은‘신록’
•내장산·새만금봄수련회이모저모

대한언론인회 2007년 봄 야외수련회가 지
난 5월9일 전북 정읍 내장사와 부안 새만금
간척지에서 열렸다. 이날 82명의 회우들은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피로한 기색 없이 노
익장을 과시하며 내장사를 둘러보고 새만금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 야외수련회 이모저모
를 칼럼니스트 이규섭(李圭燮) 회우가 스케
치했다. <편집자>

# 아들·딸네집에서자고

9일 7시30분. 원로언론인들을 태운 2대의
관광버스가 프레스센터 앞을 출발했다. 이
른 시간이지만 정확하게 시간을 지켰다. 휴
게소에서도 정해진 시간을 지켰고, 행사진
행시간도 차질 없었다. ‘쟁이 출신’의 질서
의식과 약속이 몸에 밴 탓이다.
수련회 참석 또한 열성적이다. 김포에 거
주하는 지연흥(池連興) 회우는 서울 아들네
집에서, 이천이 집인 김호곤(金琥坤) 회우
는 서울 딸네 집에서 자고 참석했다. 특히
공대식(孔大植) 회우는 지난 5월 초 지천명
(知天命)의 아들이 천명을 지키지 못한 채
떠난 슬픔을 삭이며 참석하여 회원들의 격
려와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예정보다 빠른 11시께 내장사에 도착했
다. 매표소에서 내장사까지 이어지는 단풍
터널은 단풍이 곱기로 유명하지만 눈부신
오월의 연초록 단풍잎도 아름답기는 마찬가
지다. 원로언론인들의 몸은‘단풍’이라도
마음은 늘 푸른‘신록’처럼 싱그럽고 발걸
음도 가볍다. 
대웅전 처마에 연이어 올려다 보이는 서
래봉 바위절벽은 일품이다. 정혜루(定慧樓)
의 법고와 범종, 목어, 연판 등 사물(四物)
은 우주의 눈을 뜨게 하고 만물의 귀를 여
는 공간이다. 하지만 사찰의 고즈넉함은 사
라지고 세속화되어 경건함이 반감된다. 한
국근대미술연구소장인 이구열(李龜烈) 회우
는“사찰의 팽창주의도 문제지만 신축건물
과 조형물들이 고유의 멋을 상실하고 있어
아쉽다”고 꼬집었다.        

# 지연흥·최무룡회우팔순기념곁들여

내장사를 둘러 본 뒤 정읍시 수성동에 위
치한 식당에 도착했다. 강광(姜廣) 정읍시
장이 나와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일행을 반갑
게 맞아주었다. 올해 일흔살인 강 시장은
경찰 요직을 두루 거쳐 언론계에도 지인이
많은 마당발. 민선 4기 지자체 선거에 무소
속으로 출마, 4전5기 오뚝이 정신으로 정읍
시장에 당선됐다.      
강 시장은“백제‘정읍사(井邑詞)’의 고
장, 동학혁명의 발상지, 자연경관이 빼어난
정읍을 방문해 주어 반갑다”며 환영인사를
했다. “정읍 특산품인 단풍미인 쌀, 단풍미
인 한우, 단풍미인 술 등을 많이 이용해주
기를 바란다”고 덧붙인 뒤 시식용 단풍미인
쌀을 선물로 내놓았다.   
제재형(諸宰馨) 본회 회장은“강 시장의
환대에 감사하다”고 화답 한 뒤“나라의 발
전, 정읍의 발전, 강 시장을 비롯한 회원들
의 건강을 기원하는 건배제의를 해 박수갈
채를 받았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실(朴
實) 이사는 정읍이 고향으로 이번 수련회
준비에 많은 힘을 보탰다. 
이어 제 회장은 올해 팔순을 맞은 지연

흥, 최무룡(崔武龍) 두 원로 회우에게‘건
강기원 성금’을 전달했다. 지 회우는 자유
신문, 대한상공일보 기자를 거쳐 대원건설
회장을 역임했고 최 회우는 대동신문, 국도
신문 기자로 활동했다. 산수(傘壽)는 저승
사자가 오면“아직 이 세상에 쓸모가 있다”
고 돌려보내는 정정한 나이다.
이번 수련회 참석의 최고령 김윤진 원로
회우에게도 박수를 보냈다. 삼일독립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던 1919년 출생. 해
방 이듬해인 1946년 대구경제신문 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디딘 뒤 대구일보 부국장,
동서증권 투자상담역 등을 지냈다. “건강
비결은 따로 없고 금연과 절주에 등산을 즐
긴다”고 밝혔다. 요즘도 매주 두 차례 관악
산을 오른다는 것. 미수(米壽)는‘이승의
쌀을 좀 더 축내고 갈’숫자에 불과함을 보
여 주었다. 점심메뉴는 오리불고기에 정읍
산 복분자술.

# 새만금브리핑에녹슬지않은기자혼

식사 후 염전과 젓갈로 유명한 줄포를
거쳐 부안 새만금관리사무소에 도착했다.
박덕열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전시관장이 나
와 새만금사업 개요와 추진상황 등을 브리
핑했다.
“새만금 사업은 33㎞의 방조제를 축조하
여 2만8300㏊의 토지와 1만1800㏊의 담수호
를 만드는 공사”라고 설명했다. 새로 생긴
땅 3분의 2 가량을 농지로 확보하고 나머지
는 산업 및 관광용지로 집중 개발한다는 정
부방침을 전했다. 이어 우여곡절 끝에 지난
해 4월21일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된 과정을 영상물로 소개했다.
브리핑이 끝나자 회우들은“새만금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되는가”“수질개선
대책은 무엇인가”“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얼마인가”“우리 기술
과 한국 원자재 만을 사용했는가”등 질문
공세를 펴 몸은 늙어도 기자정신은 녹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배경 음악만을 깐 영
상물에 대해 맹태균(孟泰均) 본지 편집주간
은“내레이션이 없어 메시지 효과가 미흡하
다”고 지적하여 언론학자의 시각을 드러냈
다. 33㎞의 새만금 둑 드라이브는 오후부터
내린 비로 취소되고 가력도 갑문 시찰로 아
쉬움을 접었다. 

# 행사진행·자원봉사돋보여

김건이(金健二) 상임이사는 트레이드 마
크가 된 호루라기로 일행을 통솔했다. 1호
버스에서는 홍일점 주소영씨와 함께 떡과
식수 등을 나눠주었다. 2호 버스는‘영계’
에 속하는 나용경(羅龍京) 회우가 도우미
역할을 해주었다. 행사진행도 매끄러웠고
자원봉사도 돋보였다. 회우들은 출발부터
도착까지 쉼 없이 이야기꽃을 피우며 추억
을 먹고사는‘황혼인생’의 저력을 과시했
다. 양성목(梁盛穆) 회우는“하루 버스 이
동시간이 8시간 넘는 것은 무리인 것 같
다”며“당일치기 수련회는 수도권이 적당
하다”는 제안을 했다. 빗속에 어둠을 가르
며 버스는 예정 시간보다 약간 빠른 밤 8
시 45분 프레스센터 앞에 도착해 석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 고즈넉한 내장사 경내를 둘러보는 회우들.

▲ 강 광 정읍시장(왼쪽)이 환영인사말을 하고 있다.

▲ 제재형 회장(오른쪽)이 팔순 맞은 두 회우에게 건강기원 성금을 증정
하고있다.

▲ 새만금 전시관 브리핑 룸에서 새만금 사업을 영상물로 소개하고
있다.

▲ 오후부터 내린 비로 둑 드라이브는 접고 가력도 갑문만을 시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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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제독재적발상”학계·언론계

지난 5월 22일 정부가 발표한‘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의 핵심적 골자는 현
재 40여개에 달하는 브리핑룸을 통폐합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보실을 거치
게 함으로써 기자들의 정부부처 사무실
출입을 더욱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
어 있다. 비록 디지털화된 통합적 브리
핑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충분히
정보의 전달이 안 될 것은 명약관화하
다. 한마디로 취재의‘지원’도 아니고
‘선진화’방안도 될 수 없다. 이러한
정부조치에 대해 정계는 물론이고 언론
계 및 시민단체,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목소
리를 높였다. 정부가 의도한 것이 무엇이었
던지 간에 브리핑룸 통폐합 조치는 국민의
알권리를 심하게 제약할 수 있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알권리를 무시
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다. 
우리가 자주 쓰는 알권리라는 용어는 사
실 정부나 언론이 제각기 입맛에 맞도록
쓰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브리핑제의 실시
가 제대로 된 정보의 전달로 국민의 알권
리를 보장해 준다고 한다. 브리핑룸의 통폐
합도 이러한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반
면 언론은 정부의 조치가 알권리의 주체인
국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도록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일리있는 말이다. 비록
알권리의 주체는 국민이지만 정부의 정보
공개가 없고 언론의 보도가 없다면 궁극적
으로는 알권리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알권리의 실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론은 정부를 비난하고 정부는 또
언론을 비난한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알
권리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의 부족
에서 발생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알권리
는 좁은 의미에서는 국민들이 자신이 원하
는 정보를 방해 받지 않고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권리는 넓게는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들의 대표들이 정책
을 잘 못 집행하는 경우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알권리는 국민들의 특권이
며 이러한 권리 실현의 1차적 책임자인 정
부가 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실
책일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이
번 조치는 위헌의 소지도 다분히 안고 있
다고 하겠다.          

4년 전 처음 브리핑제를 실시할 당시
에는 기자실 제도의 폐단을 철폐하고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대의명분
이 공감을 얻는 부분도 있었다. 또한
브리핑제의 실시와 통폐합이 정말로 정
부의 정보 독점을 심화하고 언론의 자
유를 위축시켰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증
거는 아직 없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정
부가 실시해 온 브리핑제가 알권리 실
현의 2차적 책임자인 언론의 취재보도
에 있어서의 다원성과 역동성을 약화시
켜 놓은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정
부 발표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거나 배경을
탐색할 수 있는 2차적 보도가 힘들고, 국가
적 위기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
대로 보도하기위해서는 정부의 공식 발표
에 목을 매야함으로써 제대로 사안을 해결
할 시점을 놓쳐버릴 위험성도 있다. 또한
다양한 매체들이 존재함에도 다양한 시각
과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는
결과도 낳게 된다.
진정으로 정부가 언론의 취재를‘지원’하
고‘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브리핑룸의 통
폐합과같은 정책보다는‘언론의 정보공개
청구권’이나‘취재원 보호’와같은 대안을
입법해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
리 신문법 등 언론관련법에서는 유사한 조
항이 없다. 이러한 법적인 보장이 확립되지
도 않은 채 금번과같은 미봉적 조치의 실
행은 국민의 알권리 제약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통폐합된 브리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그
다지 많지 않다. 
더욱 큰 문제는 이번 조치가 알권리의 주
체인 국민들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
고 정부의 입맛에 맞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다. 정부 측에서는 전문가를 비롯해 언론계
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루
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처별로도 정
책수립과정에서 의견조정이 잘 안되었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면 여론수렴이 제대
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이 간다. 또한 임기
말에 국정홍보처를 앞장세워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띠는 것
은 아닌가하는 추측도 등장하고 있다. 어떤
목적이 존재하든지 간에 정부는 언론의 섣
부른 보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다 더욱 근본적인 피해를 국민들에 입힐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보수언론인의시각

언론계는철회요구투쟁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언론에 자기들 발표만 받아쓰라
는 것 아닌가. 이로 인해 가장 크게 손해를 입는 측은
알권리를 침해당하는 주권자인 국민들이다. 

현대민주주의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언론의 기능
은 탐사보도이다. 탐사보도는 공직자가 숨기는 비리와
부정을 캐내어 폭로하는 보도방식이다. 만약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시되고 제도화된다면 한국 언론의 선
진화는 그만큼 요원해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이번 조치를 자진 철회해야 한다. 정부
가 거부할 경우 이를 시정할 책임은 국민의 대변기관
인 국회에 있다. 국회는 취재기자들이 자유롭게 취재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행정부
에 부여하는 입법을 조속히 해서 앞으로 행정권의 자
의적인 남용 소지를 막아야 할 것이다. 언론계에서도
이번 조치의 철회 요구 투쟁과 함께 필요한 입법청원
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남 시 욱 (본회 회우·세종대 석좌교수)
•조선일보 5월 24일‘시론’에서

·진보학자의시각

빈대잡으려다가초가삼간태우는꼴

한국 언론의 현 출입처 중심 취재 시스템이 크게 잘
못되었다는 건 언론학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학계가
현 취재 시스템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다 할 화끈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데엔 그럴 만
한 이유가 있다. 언론 시스템이 사회 시스템과 분리될
수 없는 상호연관성과 총체성 때문이다.
한국은 정부와 공적 제도·기구에 대한 국민적 불신
이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나라다. 공직자의 부
정부패, 도덕적 해이, 책임윤리 결여도 심각한 수준이
다. 민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건 정부와 공적 제
도·기구이지 언론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언
론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해도‘최악’을 감시하
기 위해선‘차악’이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의 현실이다.

‘욱’하는 기질로 정책을 세우면‘빈대 잡으려다 초
가삼간 태우는’비극이 발생한다. 노정권이 공개적으
로 밝힌 이유 외에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
만 부디 냉정을 회복하기 바란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나라당 정권’을 가정하는 것이다. 노정권은 스스로
선(善)·정의(正義)를 대변한다고 믿기에 그런 정책을
세웠겠지만 이게 과연 한나라당 정권하에서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강 준 만 (전북대 신방과 교수)
•경향신문 5월 23일‘기고’에서

이이정정부부는는‘‘알알권권리리’’를를아아는는가가??

다다
양양
한한
견견
해해
봉봉
쇄쇄……

違違
憲憲
소소
지지
있있
다다

5월 22일 정부가 확정한‘취재 선진화방안’에 대한 언론단체의 비판이 잇따
르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정부의 독단적 방안, 언론계 협의 뒤 확정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협은“정보화 시대라고 하지만 가장 정확한 의사소통 수단은 대면
접촉”이라며“왜 이렇듯 기를 쓰고 현장과 기자를 분리시키려는지 알 수 없다”
고 밝혔다.
기협은“정부안의 무조건 수용을 언론계에 강요한다면 권력 간의 견제와 균
형이라는 민주정부의 대원칙과 지금 껏 표방해 온 참여정부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협회도 성명서에서“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심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국민들은
기자실 운영을 납세자들의 당연한 권리로 보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억제, 축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방송협회는“기자실 폐쇄가 시행
된다면 부정확한 보도가 양산돼‘신종 언론통제’를 실시했다는 불명예를 정부
가 안게 된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전 언론사의 국정브리핑화의 꿈은 개꿈’이라는 긴급
논평을 내고“(이번 방안은)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아예 접근 자체를 봉쇄하
는 것”이라며“참여를 극도로 싫어하는 참여정부의‘탐욕’에 진저리 난다”고
말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
합 등 언론 관련 단체들도 정부의 브리핑룸 통·폐합 및 취재 통제 방침이 알
려진 21일 일제히 성명을 통해 철회를 촉구했다.

보수·진보언론단체,  한목소리로비판

時 評時 評

李在鎭
·한양대 교수
(신문방송학과)

•기자실통·폐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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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을수없는‘개그프로그램’
한국은 GDP 약8000억$, 연간 수
출입규모가 5000여억$ 국민소득이
2만$에 육박하는 세계 12대 경제규
모의 나라다. 선진국으로 불리기에
는 아직 미흡한 구석이 많지만 중
진국으로 불려지지 않은지는 꽤 오
래된 시쳇말로 곧잘 나가는 나라다.
집집마다 3C의 신기(神器·color TV,
cleaning machine, cooler)가 거의 완비
되어있고 또하나의 신기(神機)인
자동차도 가구마다 거의 갖고있는
형편이다. 말하자면 선진국의 겉 모
양새는 갖추어 놓은 셈이다.
문제는 어지간히 갖추어놓은 선진
국의 하드웨어에 담을 우리들의 소
프트웨어가 전반적으로 조악하기 그
지없다는데 그 심각성이있다고 할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의 교육이
경쟁력을 상실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이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반영했다고 할 문화상품(콘텐츠)들
도 세계 12대 경제규모에 못미치는
것이 태반이라는 것은 숨길수없는
사실이다. 한때 우리가 한류에 열광
하고 있을때 어느 세미나에서 필자
가 한류의 버블을 신랄히 비판하다
가 주위로부터 지탄을 받은 적이 있
다. 그러나 한류를 냉철히 분석해
볼 때 주변국들의 칭송을 받을 만한
것이었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라고 주장할수 있을까?
완성도와는 거리가 먼 표피적
영상을 추구하는데 주력했다든가
남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문화적
양심으로 묵살하고 있는 테마를
굳이 끄집어내어 새로운 분야인양
확대 생산하고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문화선진국에서는 터부시
하는 괴담이나 망칙한 행태를 마

치 우리들의 창작인 양 내세우는
것은 우리문화의 묘혈을 파는 것
과 같다고 생각한다.
괴담, 해괴망칙한 행태, 괴성, 광
인들과 같은 의상과 메이크업을 내
세워 만들어지고 있는 대표적 프로
그램이 SBS의‘웃찾사’KBS2의‘개
그 콘서트’MBC의‘개그야’등이
다. 한마디로 먹은 음식을 토해놓은
것같은 것들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상파 3사가 정말 만든 것인가를
의심케하는 이 프로그램들은 필자
가 방송인이었다는 사실을 부끄럽
게 만든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노라면 인
간이 어떻게하면 망가질 수있는가,
얼마나 망가질 수있는가, 어디까지
망가져야 인간임을 포기할 수있느
냐를 알아달라고 강요한다. 너무 어
처구니가 없어서, 망가지는 인간이
애처러워서 한숨처럼 내 뱉는 웃음
을 그들은 웃음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웃음은 그런게 아니다. 웃음은 정
상적인 일상에 있으며 화목한 인간
관계에서 발견되고 평화와 사랑에서
싹트는 것이다. 칠팔십년대에 구봉
서, 곽규석, 서영춘 등이 이끌던‘웃

으면 복이와요’는 서민들의 애환속
에서 가능성의 웃음을 선사했다.
이들 프로그램들이 주는 해악은
자라나는 애들이나 정서의 성숙기
를 맞고있는 청소년들이 주시청자
라는데서 더욱 심각하다. 청소년들
이 이들 프로그램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말꼬리잡기, 커뮤니
케이션의 상궤를 벗어난 기상천외
의 어휘사용, 해괴망칙한 몸짓, 동
물들조차 놀랄 괴성 지르기 등 반
문화적이고 반글로벌적인 것뿐이다.
이들 청소년들이 자기도 모르게 몸
에 밴 반문화적 소양이 선진국 청
소년들과 경쟁의 장에서 만났을때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일본의
NHK를 필두로한 선진국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뚜렷
한 국가관과 글로벌인의 소양을 어
떻게 주입시키고 있는지를 꼭 참고
해주기를 바란다. 

사건인물‘實名게재’바람직
현역시절 무명선수였던 체육인이
그 종목 경기 해설가로 나오거나,
바둑의 저단 프로기사가 자신이 탈
락한 대회 결승전을 해설하는 것을
보면‘저렇게 잘 알면서 자기 성적
은 왜 그 정도였나’하는 의문이 든
다. 한번은 바둑해설자에게 좀 미안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훈수는 본 실
력보다 훨씬 나으므로 할 수 있다는
진담 반 농담 반의 대답에 그럴 수
도 있겠구나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봐주고 싶어
도 그럴 수 없는 것이 정치판이 엉
망일 때마다 원로정치인들이라고
나서는 이들이다. 늙었다는 이유 하
나만으로 건국이래 그들이 이미 흐
려놓은 물을 준엄하게 꾸짖는 모양
을 보면 가관이다. 또하나 꼴불견은
고스톱이나 포커에서 도중 탈락했
으면서도 뒤에 남아 다른 사람 패
를 보고 감 놔라 배 놔라하는 이들
이다.
현역시절 별 볼일 없던 퇴직 기자
가 현재 신문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도 소위 원로정치인이나 밑천 떨
어진 노름꾼 작태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민망스럽다. 그렇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도 조금쯤은 필요할 것

같다는 핑계를 대면서 뻔뻔해져 볼
까 한다.
한달 가량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
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사건이
구속으로 일단락 되자 신문들은 일
제히 그간의 경위와 원인, 결과 등
을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결과가 나온 다음의 분석이라 대부
분 대동소이했지만 한겨레가 각 재
벌의 경호원 운영실태와 총수 개인
의 사건에 그룹의 각 회사들이 나
서는 것을 분석한 기사는 눈길을
끌었다. 거기에 이번 사건의 뿌리가
닿아 있기 때문이었다. 다른 재벌들
은 이 보도에 대해 모두 부인했지
만 그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중앙일보가 맨 처음 보도한‘이과
수 혁신 세미나’는 언론의 환경감
시기능이 무엇인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의미 있는 기사였다. 중앙은
한 독자의 제보로 공을 돌리고 있
지만 총력을 기울여 사실에 접근한
신문사의 판단과 해당 기자들의 노
력이 없었다면 훨씬 낮은 비중으로
취급될 수도 있었다. 이어 해당 공
기업 감사들의 실명과 직책을 밝힌
것도 평가할 만하다. 그런 종류의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필요 이상으
로 익명 처리하는 것에 독자들은
신물이 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이처럼 불
요불급한 일에 낭비되고 있는 일이
어찌 이 뿐이겠는가. 전국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발생하는 세금누수 현
상을 언론은 항시 깨어있는 자세로
지켜보아야 한다. 언론 매체의 다양
화로 종이신문의 위상이 많이 달라
졌지만 이런 기능은 조직과 전문성,
기동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
하고 있는 종합신문이 더욱 적극적
으로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세기만에 철길이 다시 열렸다
는 남북열차 시험운행은 일회성이
었지만 그 의미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보는 시민들 대부분은
덤덤했다.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통일을 위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
뎠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시민
들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과거 소

떼의 방북, 이산가족상봉 같은 남북
왕래 행사들 때 보냈던 관심과는
달랐다. 
북한의 속성을 많이 겪어 본 시민
들이 들뜨기에 앞서 이제는 북과
관련된 일이라면 일단 냉정하게 지
켜보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언론은 이를 주시하면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남북관련 사안
들의 진행과정을 전달해주어야 할
것이다. 

언언론론의의환환경경감감시시기기능능

새새삼삼깨깨닫닫게게해해준준

‘‘이이과과수수혁혁신신세세미미나나’’보보도도

해해괴괴망망측측한한몸몸짓짓,,  괴괴성성……

서서민민들들의의哀哀歡歡담담긴긴

‘‘쿨쿨한한웃웃음음’’선선사사못못하하나나

朴 連 浩

·본회회우
·국민일보
전 논설위원

趙 昌 和

·본회 회우
·KBS 
전 기획조정실장

♠이것이특종

‘이과수 혁신 세미나'는 독자
의 특종이다
“공공기관 감사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난 4월 23일 오후. 중앙일보
편집국에 독자 전화가 걸려 왔
다. 
“우연히 친척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참다 못해 전화했
습니다. 감사라는 사람들이 국
민 세금으로 열흘씩이나 남미
단체여행을 간다니 어이가 없
어서…"
중앙일보의 '공기업·공공기
관 감사 21명, 혁신 세미나하러
남미 이과수 폭포 간다'는 15일
자 기사는 이렇게 이름을 밝히
지 않은 독자의 제보로 특종을
해냈다. 그 파장은 컸다.중앙일보 5월 15일자 1면

‘이과수혁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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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동네 배드민턴장에 나가
운동을 하노라면 거북한 경우를 자
주 겪는다. 겨우 초보수준을 면한 정
도인 사람이 고수인 나에게 감히 훈
수하려 들기 때문이다. 훈수에 그치
면 그나마 다행인데 핀잔을 주기까
지 한다.
배드민턴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얼핏 별다른 기술이 필요치 않
고 열심히 치다보면 금방 잘 칠 수
있을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배드민
턴만큼 기술과 체력과 순발력이 요구
되는 운동경기도 없다. 여러 가지 운
동을 접해 본 경험으로는 가장 감각
적인 운동신경이 필요한 운동이 배드
민턴이다.
그런데도 단지 셔틀콕을 잘 받아
친다는 한가지 능력만 가지고 게임
(주로 복식경기)에 나서서 상대 팀
을 이기지 못해 안달하는 것을 보면
실소할 수밖에 없다. 팀 전술을 무시
한 채 개인전술만으로 어찌해보려다
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팀 동료를
향해 어처구니없는 주문을 일삼는
것이다.
예를 들면‘시계 반대방향으로 돌
아라’‘드롭샷을 했으면(그들 표현을
빌면 앞에 놓았으면) 네트 밑으로 전
진하여 자기가 받아야 한다’등이다.
교본에도 없고 실전지침에도 없는 이
러한 엉터리 팀 전술이 어디에서 비
롯됐으며 어떻게 전국의 초보자들이
금과옥조로 받아들이게 됐는지 알 길
이 없다. 

경기를 시작할 때 맨 처음 넣는 세
컨드 서브를‘원 서브’라고 우기는
수준으로 구력 7~8년인 것을 자랑으
로 내세운다. ‘퍼스트 서브’를‘원
서브’라고 편하게 부르고 있는 것은
눈감아 줄 수 있으나 셔틀콕의 비행
고도와 각도로 보아 분명히 세이프
인데도‘왜 아웃을 받느냐’고 또 핀
잔이고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다.
팀 경기의 경우 무엇보다 팀원 간의
호흡이 우선인데 아예 남과 어울릴
줄을 모르니 자기 멋에 홀로 취해서
경기를 망친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은 물론 느끼지도 못하기에 일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행태, 그것이
아류(亞流)의 전형이다. 아류는 아예
삼류만 못하다. 삼류는 스스로 일류
가 되지 못함을 인식하고 일류를 경
외하며 본받으려고 노력하나 아류는
삼류라는 콤플렉스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 일류를 향한 통로를 봉쇄해
버린다. 그래서 항상 앞서가는 사람
을 시기하고 흠잡고 매도해야 직성
이 풀린다. 
아류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있거나
열등감에 시달리는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류를 추월목표나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타도하고 진멸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그러면서도 자기
의 본래 위치인 삼류를 얕보고 멸시
하며 심한 경우 적대시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적 불안은 일
류도 삼류도 아닌 아류들의 준동에서
비롯된다. 정치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아류 정치인, 청렴 공직자인 체하는
아류 출세자들, 정의를 들먹이는 아
류 법조인들, 양식의 본산이라고 자
처하는 아류 학자들, 빛과 소금을 부
르짖는 아류 종교인들, 순수성을 뽐
내는 아류 예술인들, 납세보국 한다
는 아류 기업가들의 준동이 사회를
혼탁케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근자 말썽을 빚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일그러진 기업인 상을 보면
서 아류들의 준동이 일류와 삼류에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새삼 깨닫
게 된다. 

崔秉堯
·본회 회우
·전 한국경제
편집위원

일류도삼류도아닌

아류들이

컴플렉스노예가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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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보도책임자86%

기자실통·폐합에‘반대’

미디어오늘설문조사

정부가 5월 22일 이른바‘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
한 가운데 각 언론사 편집·보도
국장 등 보도책임자 85.7%가 기
자실 통·폐합을 반대하는 것으
로 조사됐다. 
미디어오늘이 이날 국무회의
브리핑 직후 편집·보도국장과
보도책임자를 상대로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14명 중 12명
(85.7%)이“정부가 알리고 싶은
정보만 공개할 경우 취재가 위축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나머지 2명은“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유보
했다. 이번 설문은 전국단위 일간
지 10곳과 지상파방송사 3사,
CBS, YTN, 연합뉴스,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18곳을
대상으로 했다. 동아 조선 중앙
MBC 등 4개사는 설문에 참여하
지 않았다. 
기자실 통·폐합 방안이 새 정
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느냐
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6명
(42.9%)이“그렇지 않다”고 대답
해 대선 이후 원래 방식으로 환원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에서
도“지속될 것으로 본다”는 응답
은 하나도 없었으며“잘 모르겠
다”는 응답이 57.1%를 차지했다. 
전자브리핑과 정보공개법 개선
등기자실통·폐합에따른정부의
보완책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부족하다”며불만을표시했다. 
이들은 아울러 정부의 이번 조
치로 인해 메이저 언론사와 비메
이저 언론사 사이의 정보불균형
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했다. 

할아버지가 맥주잔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

면서 바에 앉아 있었다. 측은하게 여긴 종업원

이 사연을 묻자 할아버지는 그에게 사정을 설

명했다.

“나는 지난주에 사랑스러운 젊은 과부와 결

혼했다우.”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아니야,

그녀는 요리도 잘하고, 옷도 잘 다림질해 놓고,

애교도 있어.”

“그러면 왜 울고 계십니까?”

종업원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할아

버지는 더 크게 흐느끼며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 어딘지 잊어버렸기 때

문이야.”

안타까운이유재미마당

一笑一少

一怒一老

대한민국에가장필요한것은‘경제살리기’. 
‘한국경제’는대한민국국민한사람한사람의힘이모일때
우리의경제를생생하게살려낼수있을것입니다.  
‘힘내라! 한국경제’, 생생하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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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머리
지중해가

리 헤맨다.
영화 `금지된
를 `금지`하려는
유명한 지중해
그러노블로
퓌제테니에르라
사는 깊고 은밀
한가로이 반겨
거의 모두 알고
영화가 이곳에
알지 못한다.
파리에서부터
`라방 센’62년
팅 장소의 하나
사람들은 그 사
봉우리 너머
라폭스는 라
소다.
스키장으로
있다. 영화에
물레방아를 찾
다도 힘들다. 세
곰곰 살펴보
옳지! 마을
못했으리라.
물길을 따라
적한 즉 널따란
담집 한 채가 나
저것이다!
영화 속의 남
름없는 이곳이
여 주인공 폴
된 장난’십자가
장이다. 

은 허물기
장난 마차

는 개울, 바로
집앞에 와서 끊
하수구로 밀려
집앞 개울자
갖춰져 있다.
못질한 나무
고 적어놨다. 한
미셸과 폴레
한 구석구석에
마을 앞 계곡
을 타고 거미줄
얼굴에서 거
경음이 들려오
그 음악은 애
알려진 영화 주
예페즈(스페인
옛 민요‘사랑의
후반 스페인의
도 한다.
감독 르네 끌
시 25세)는 야외
가을 한 철을 알
네 끌레망
父)로 통한

과작(寡作)이나

최영정
언론계의

골프꾸러기들

한

르

집

공이 크다. 
동양 김성곤 9·10대 이사장은 경제, 재계의‘거
목(巨木)’이자 골프면에서는‘놀이’골프만이 아니
라‘경기’골프에도 몹시 집착한, 지기 싫어하는
‘부도옹(不倒翁)’으로 유명했다. 
유도회(柔道會) 회장 역임의 체육인 SK(그의 별
칭)는“운동은 기록이야!”라는 지론을 실천, 한국
아마골프선수권대회에 자주 출전하더니 필경 준결
승까지 올라간 싱글플레이어 솜씨를 뽐냈다. 골프
협회 3대회장을 맡아서는 아시아선수권이며 한국
오픈대회 등을 성공리에 치러내는 기획·행정능력
을 발휘했다. 
SK의 영향을 받아 조선 방일영·우영(方一榮·

又榮)사장 형제가 일찍 골프에 손대
고 골프꾸러기가 되더니 필경 아우
우영 사장은 서울CC 이사장에 대한
골프협회(KGA) 회장이라는, 골프계
두 최고타이틀에 올랐다. 박두병, 김
성곤씨에 이어 3번째‘영광’을 누린
셈이다. 
방우영 이사장은 서울한양CC의 부
채청산, 전 공휴일 회원의 날 화(化)
를 이룩했지만 퍼블릭 9홀 건설은 16
여년째 미완으로 표류하고 있고 KGA
회장으로는 KGA 주니어육성기금 20

억원을 박지원 문광부장관에게서 얻어내는 저력으
로 회장 시범을 보였다. 

# 골프계마당발申英秀

박두병, 김성곤 두 골프꾸러기의 아들 용곤(容
昆), 석원(錫元)이 각각 골프장을 만들었으니 부전
자전(父傳子傳)을 수범한 셈이다. 
삼성 이병철(李秉喆)씨는 중앙일보 창간에 이어
안양골프장을 건설하는 등 언론·골프사랑에서 타
의 추종을 불허하는 업적을 남겼지만 한국골프재
건에 몸소 뛰어들지는 않았고 그대신 사돈인 홍진
기 사장으로 하여금 서울CC 초대 이순용 등 역대
이사장을 돕게했다. 홍씨는 우리 골프의 대외창구
를 도맡는 임시 골프협회회장 역할을 4·19전까지
하여 문서상(?) 초대 KGA 회장이다. 
서울경제의 신영수 사장은 이름난 골프계 마당
발이었다. 대외 매스컴 선무공작, 클럽내 각 파벌
간 조정역으로 멋진 솜씨를 휘둘렀다. 장기영,  김
성곤의‘남자’이던 그는 1987년에 펴낸 <용감한 개
척자들-한국골프의 요람기>에서 서울CC 초기 골프
꾸러기들의 군웅할거 모습을 묘사하는 등 귀중한
자료 등을 남겼다. 
합동 김동준 사장은 언론계 최고 고수(高手)였
다. 일제때 핸디캡7의 그는 경성(京城)GC 1941년
클럽챔피언에 올랐으며 광복 한국골프의 경기지도
자를 맡아 장기간 봉사한바 있다. 그는 장기영씨와
함께 언론계 2명의 서울CC 재건발기인으로 참여해
회원가입 권유 등에 진력하고 신생골프협회(KGA)
초대 이사로 이순용씨를 도왔었다. 
이들 언론계 골프꾸러기들이 아니었으면 한국
골프계의 발전이 한 십년쯤 뒤졌을지도 모르는 일
이다. 멤버십골프클럽의 멤버로서 변호사, 의사, 교
수 등의 직종이 언클러버블(unclubbable) 즉‘클럽멤
버 부적(不適)’이라고 일컬어진 시대에 우리언론
인은 클러버블(clubbable) 즉‘클럽멤버로 적격’으
로 증명되어 다행스럽기 그지없다

(申英秀), 합동 김동준(金東濬) 등 사장단도 서울CC
의 운영 등을 도운 공로자들이다. 
한국 장기영 사장은 서울CC 2대 이사장을 지내며
‘대형(大兄)’역할을 잘 해냈다. 스스로는 골프를
잘 하지 않으면서 바람잡이이자‘봉’이 되기를 꺼
리지 않으며 노닥거리기를 좋아함은 물론 박정희대
통령과 라운드 중 어설픈 레슨을 하다가 핀잔받아
도 태연자약, 자칭‘기술지도위원’의 자리를 내놓
지 않았다. 
합동 박두병 3대 이사장은 클럽의 살림, 코스조경
(造景) 등을 꼼꼼히 챙기고 닦고 돌보았다. 일제하
조선은행 재직시절 배운 골프실력에 에티켓 등에도
밝아‘골프신사(紳士)’에‘자형(慈兄)’으로 통했다.
재임 중 골프협회(KGG)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으로
선임되어 오늘의 한국골프 위상의 토대를 마련한

# ‘매스컴시민권’얻어

언론특유의 골프 질시(嫉視)와 매도(罵倒)무드
가 제법 가신 것은 1998년 박세리 여자프로골퍼의
세계정상 제패 때부터이다. 그녀의 미 여자프로골
프 메이저 2승 등 4승 달성을 계기로 우리 언론은
하루아침에 골프중시와 찬양쪽으로 선회하기 시작
했던 것이다.
모든 프레스와 미디어는 박세리 신드롬에 빠져
들뜨고 흥분하여 절제를 모르는 듯 보였다. 신문은
연일 5~8쪽에 걸쳐 대서특필(그 중 중앙으뜸)했
고 TV는 실황중계, 특집프로 편성 외에 시간마다
헤드라인 뉴스보도(그 중 SBS으뜸)로 과잉경쟁을
벌였으며 이에 골프를 모르거나 혐오하는 절대다
수의 독자와 시청자를 곤혹, 당황케 하
기도 했다. 
어떻든 우리골프는 매스컴에 확실하
게 시민권을 얻었다. 골프기사 몽땅 해
금(解禁)과 바겐세일 시대를 맞아 언론
사의 골프지면과 시간대는 넓어지고 길
어져 담당 취재팀 등이 보강되기에 이
르렀다. 
하지만 그것은 박세리, 최경주 프로
등의‘경기골프’에 한한 이야기이고 우
리네‘놀이골프’에는 여전히 된서리가
내리고 있다. 
현충일 공직자골프, 산불난 날 또는 중동파견 전
몰용사 장례일 등의 고관이나 군장성의 골프라운
드는 몰지각적, 부도덕행위로 단죄되어 언론의 비
수를 받아 반죽음 당한다. 프로골프가 아닌 우리네
일반골프는 고비용 유흥성 레저로 평가되며 결코
테니스나 축구처럼 순수 스포츠로 포장되지는 못
한다. 
그럼에도 골프업계는 줄기차게‘대중화’를 외치
고 매스컴도 덩달아 맞장구 친다. 사치성놀이, 유
흥을 어찌 대중화 하려든다는 건가. 

# 자칭‘기술지도위원’

골프시비는 이제 진부하다. 우리언론계에도 골프
를 즐기는, 마니아까지는 아니어도 꾸러기 정도의
골프꾸러기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언론사 중견간부
이상이면 골프바다에 빠져 탐닉(耽溺), 유영(游泳
하는 판국인데 시비라니 당치도 않다. 
그보다 한국전쟁 후 언론계 선배들이 나서 이나
라 골프의 재건 부흥에 전력했다는 사실을 알면
더욱 그럴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 대표주자는 한국 장기영(張基榮), 합동통신
박두병(朴斗秉) 및 동양통신 김성곤(金成坤) 등
사주·사장들이다. 1950~1960년 초 당시 한 곳 뿐
인 서울CC(현 어린이대공원)의 복구를 주도하고
클럽 이사장을 맡아 클럽 살림을 하거나 골프협회
(KGA) 회장에 앉아 헌신한 트리오이다. 
이밖에 중앙 홍진기(洪璡基), 서울경제 신영수

張基榮 朴斗秉 金成坤의 골프사랑

·필자 : 골프칼럼니스트·전 조선일보 체육부장

(上)

·박두병씨 ·김성곤씨 ·홍진기씨

▲ 1960년 장기영 서울CC 이사장(오른쪽)이‘아마 골프대
회’에서 우승한 신용남씨에게 우승배를 전하고있다.

골프부흥시킨트리오

·大兄장기영

바람잡이나‘봉’을자임

·紳士박두병

실력에에티켓에도밝아

·不倒翁김성곤

싱글플레이어솜씨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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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머리를 식힐 겸 영화 탐험에 나섰다.
지중해가 가까운 남불(南佛)의 알프스 산록을 이리저

리 헤맨다.
영화 `금지된 장난’의 현장은, 그러나 속속들이 공개되기
를 `금지`하려는 것일까 쉽게 잡히지를 않는다. 영화제로
유명한 지중해 해안도시 칸에서 기행을 시작한다.
그러노블로 가는 국도를 타고 북상(北上)을 계속하다가
퓌제테니에르라는 작은 마을을 만난다. 1500여명의 인구가
사는 깊고 은밀한 산간 마을이다. 내방객을 위한 안내소가
한가로이 반겨준다. 마을 사람들은 `금지된 장난`에 대해
거의 모두 알고있다. 그러나 영화에 대해 아는 것이지, 그
영화가 이곳에서 촬영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파리에서부터 구해가지고 떠난 프랑스의 권위 영화잡지
`라방 센’62년 5월호에는 분명히 이 영화의 로케이션 슈
팅 장소의 하나로 퓌제테니에르가 적혀 있는데 정작 이곳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봉우리 너머의 라폭스로 차를 몰아본다.
라폭스는 라방 센 지에 소개된 또 한 곳의 야외 촬영장
소다.
스키장으로 바뀐 이 마을은 온통 신시가지로 개발되어
있다. 영화에 자주 등장하던 허름한 집이나 공간, 하물며
물레방아를 찾아내기란 서울의 강남땅에서 서낭당 찾기보
다도 힘들다. 세월은 그렇게 무섭다.
곰곰 살펴보니 마을 한켠으로 시냇물이 흐른다.
옳지! 마을 모습은 현대화됐더라도 물길 만큼은 고치지
못했으리라.
물길을 따라 아파트를 돌고 레스토랑을 지나 한참을 추
적한 즉 널따란 들판이 나오고 거기 다 쓰러져가는 2층 돌
담집 한 채가 나타난다.
저것이다!
영화 속의 남 주인공 미셸(11)이 살던 돌레가(家)가 다
름없는 이곳이다.
여 주인공 폴레트(5)가 이 집에서 1년을 기식하며 `금지
된 장난’십자가 놀이를 미셸과 함께 음모하던 바로 그 현
장이다. 

은 허물기 직전의 빈터이고 그 속은 마구(馬具)와 고
장난 마차더미로 가득 메워져 있다. 영화장면에 나오

는 개울, 바로 이 현장을 찾는데 단서가 된 개울물 길은
집앞에 와서 끊겨져 지하로 숨는다. 마을 구획사업에 따라
하수구로 밀려난 듯하다.
집앞 개울자리에 수도설비가 돼있고 말 먹이는 물통도
갖춰져 있다.
못질한 나무 창(窓)위에 누군가가 `조랑말 산책 길’이라
고 적어놨다. 한마디로 마을의 마굿간이다.
미셸과 폴레트가 기거하던 2층 방도 모두 헐려있고 컴컴
한 구석구석에 거미줄이 어지럽다.
마을 앞 계곡쪽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 온다. 그 바람
을 타고 거미줄 몇가닥이 얼굴을 감는다.
얼굴에서 거미줄을 걷어내는데 영화 `금지된 장난’의 배
경음이 들려오는 즐거운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 음악은 애절하고 달콤한 선율, 영화보다도 오히려 더
알려진 영화 주제곡이다. 당대 최고 기타리스트 나르시소
예페즈(스페인)가 편곡한 이 주제곡은 당초 스페인 지방의
옛 민요‘사랑의 로망스’가 오리지널이라고도 하고 19세기
후반 스페인의 기타 명인 안토니오 루빌라의 작곡이라고
도 한다.
감독 르네 끌레망의 요청으로 파리로 건너온 예페즈(당
시 25세)는 야외 로케팀과 어울려 영화가 촬영되던 1951년
가을 한 철을 알프스 산속 벽촌에서 함께 보낸다.
네 끌레망은 전후(戰後) 프랑스 영화 감독의 대부(代
父)로 통한다. 그가 만든 영화는 손가락에 꼽을 만큼

과작(寡作)이나 어느 것 하나 타작(駝作)이 없다.

`대 열차작전’(La Bataille du Rail, 1946)을 비롯 `목로주
점’`태양은 가득히’`파리는 불타고 있는가’`빗속의 방문
객’등 작품 하나하나가 큰 획을 이루는 명작들이다.
그가 손을 댄 영화는 으레 물의를 빚는다.
영화 `금지된 장난’도 예외가 아니었다. 원래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이던 프랑스와 보와이에가 1947년에 쓴 `나무
십자가, 철(鐵)십자가’가 원전이다.
이것이 47년 책으로 출판될 때는 `처음 해본 장난`이라는
제목이었고 51년 르네 끌레망에 의해 영화화가 결정되면
서 `금지된 장난’이 된 것이다. 어쨌든 영화는 베니스 영화

제(금 사자상), 뉴욕 영화비평가 상(외화 최고상)을 휩쓴
대 성공작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영화의 본 고장인 영화제에서는 `조작된
어린이 심리’와 `십자가에 대한 모독’등의 이유로 호된
비판을 받았으며 특히 베를린 영화제에서는 독일 공군기
의 무차별 기총소사 장면이 말썽이 돼 명화의 서두장면을
삭제 당해야 하는 곤경을 겪기도 했다.
이런 비판은 그 나름의 정당성을 갖는다. 십자가를 장난
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기독교를 문화의 배경으로 깔
고 있는 유럽 사회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 대해 감독 끌레망 자신은 52
년 6월 프랑스 영화 일간지 아르(Arts)와 가진 인터뷰에서
“나는 왜 금지된 장난을 찍었는가?"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작품속의 두 주인공을 거짓된 심리상태에 빠트
렸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문제에 대해 나는 사
전에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한 바 있다. 나의 두 주인공
같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두 꼬마들이
나누는 언행에 관해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이해할 것이다."
“…나의 여 주인공은 폭격으로 엄마와 아빠를 잃는다.
사랑하는 개도 죽는다. 이 어린이는 죽음이 뭔지를 모른

다. 이 어린이에게 `왜 죽음을 경외하지 않는가?’라고 요구
할 수 있는가? 나의 여 주인공은 사내(미셸)한테 `사람들
은 죽으면 왜 땅에 묻히는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미셸의 대답은 `추위를 탈까봐서야. 또 지리하
거나 외롭지 않도록 하기위해서지!’라는 것이다. 이 어린
애들 앞에서 어른들이 보인 행태는 어떤 것이었는가!
없어진 십자가 하나를 놓고 무덤에서 격투를 벌이고, 마
침내는 어린 꼬마들을 향해 `도둑놈들!’하고 외치지 않았
던가!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꼬마들을 향해서 말이다…"
화 `금지된 장난’은 제작된지 5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파리에서 상영되고 있는, 프랑스 영화에 관한한 고전

중의 고전이다. 소위 네오 클래식 영화의 기수로 불려온
끌레망은 이 작품을 통해 전쟁의 비애와 환멸을 가장 리얼
하게 표현했다는 평을 들었다.
전란에 쫓기는 피난 행렬, 그 위에 퍼붓는 무차별 포격
을 통해 관객들의 숨길을 일단 잡은 후, 카메라 앵글은
알게 모르게 다섯살짜리 소녀 폴레트의 시각과 일치되어
간다.
소녀가 느끼는 희비를 관광객 전체의 희비로 바꿔놓고
그 희비라야 기껏 십자가놀이라는 하찮은 것에 불과했다
는 낭패감을 영화가 끝나고서야 일깨워준다.
이 낭패감은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집요하게, 그리고 놀
라운 속도로 번져 작가가 당초 노린 전쟁에의 혐오로 줄달
음친다.
출연당시 다섯살이었던 여 주인공 폴레트 역(役)의 브리
지트 포세이는 47년 생. 지금 한국 나이로 따지면 61세가
된다. 이 영화 한 편으로 일약 유명해져 미국에까지 이름
을 떨치고 9살 때는 진 케리에게 발탁되어 <행복한 길
>(The Happy Road·1956)에서 아역(兒役) 주연을 맡았다.
젊어서 한 때는 영화에 싫증을 느껴 철학도를 꿈꾸기도
했으나 1967년 감독 알비코코의 <르 그랑 몰느>(Le Grand
Meaulnes)에서 주역을 맡은 것을 계기로 성인 스타로 발돋
움했다.
미셸역의 조르주 푸줄리는 80년 초까지 영화에 출연하
다가 2000년 향년 61세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들이 십자가를 약탈하려던 교회는 어디 있을까. 
영화 사진을 본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또 다른 마을에
있는 생 줄리앙 교회가 틀림없다고 단언한다. 산중 일박의
소중한 경험을 남기고 상 앙드레 마을을 떠나 이번에는 다
른 국도를 따라 남행(南行)하면 베르동 강(江)의 수원과
부딪치고 생 줄리앙 교회는 그 국도 연변 양지바른 곳에
얌전히 쉬고있다.
말이 교회지 실은 마을(베르동 村)에서 관장하는 공동묘
지다. 묘지 입구에 대형 묘비가 세워져 있고 그곳에 1, 2차
대전 때 전사한 이 마을 출신 장병 13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무덤과 교회를 다시한번 본다.
무덤 곳곳에 장미 꽃다발이 꽂혀있다. 뜨거운 남불(南
佛)의 햇살이 꽃잎 위에 빨갛게 작열하고 있었다.

① 금지된장난
•추억의反戰영화

김승웅의

어린두꼬마가
금지된장난‘십자가놀이’하던
그현장에는
주인공소녀폴레트의

미셸! 미셸! ~
부르는소리들리는듯

▲ 출연당시 5세였던 여주인공 폴레트역 브리지트 포세이도 이
제 환갑나이. 세계의 영화 팬을 울린 그 귀엽고 애틋하던
표정이 눈에 선하다.

·‘금지된 장난’의 영화 포스터.

·필자 김승웅 회우는 한국일보 주프랑스특파원
문화일보 주미특파원 시사저널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빅뉴스포럼 대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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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제약이만들어가는내일은
생명을더존중하는내일입니다.
사람을위해약이있고
생명을위해약이있기때문입니다.
중외제약은글로벌헬스케어기업이되기위해
먼저생명을가장존중하는기업이되고자합니다.
Global HealthCare Company- 중외제약

첫째도둘째도생명입니다

•중외제약은수액제를비롯한필수의약품개발로국민건강을선도합니다.
•중외제약은글로벌기준의R&D기술력으로획기적인신약을창제하고있습니다.
•중외제약은감기약화콜, 빈혈약훼럼으로널리사랑받고있습니다. 
•중외제약은홀트장애인합창단‘영혼의소리로’와‘찾아가는음악회’후원등문화나눔을실천합니다. 
•중외제약은건강과관련한모든것을제공하는글로벌헬스케어컴퍼니를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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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 27도의 강톡은 해발 500m의 저지대이다. 
시킴은 수직(垂直)의 나라였다. 길이115km-너비
65km 스위스만한 크기라고 하는데 표고 300m의 평지
가 있는가 하면 세계3위의 높이인 칸첸준가(8,585m)의
준령이 있다. 6000m가 넘는 산이 10여개인데
4000~5000m높이의 산엔 아예 산 이름도 없단다.
열대성·아열대성 기후가 공존, 만년설 빙하도 있
다. 세계 식물의 보고라고도 했다.
야생 난 종류도 수백개라던가? 동물 144개종, 나비
650종, 새 550종.
인도 외무성이 지정해준 숙소인‘영빈관’에 도착.
뉴델리를 떠난지 9시간 만이다.
맨발의 영빈관 직원이 반갑게 맞이한다. 먼저 방명
록에 등재하라고 안내 하는데 이게 웬일인가? 한글로
된 글이 있다. ‘조선지질연구소 연구원‘리인식’이 히

말라야 오지에 나보다 먼저 온 북녘 인사였다. 1965년
만 해도 북한의 나라 형편이 우리보다 한발자국 앞섰
다는 것을 실감 했다. 북한은 뉴델리에 수십명의 직원
을 가진 대사관을 두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인도군 소령의 안내로 나툴라 패스로
떠났다. 안내장교는 먼저 전황을 설명한다. 쌍방포격
전은 멎었다‘국경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국이 티베트에 대한 장악과 친 달라이라마 세력 소
탕을 위해 세계와 통하는 나툴라 패스를 봉쇄하기 위
한 양동작전이라고 했다. (‘나툴라’란 티베트어로‘듣
는다’라고 했다. 1959년 달라이라마의 서방 탈출 루트
가 바로 여기였으며 그 옛날은 실크로드로 티베트 사
람이 바깥소식을‘듣는 길’이었던 것이다) 나는 우선
총탄이 멎었다는 소식에 안도했다.

# 인구20만의미니왕국

수도 강톡에서 나는 시킴왕궁을 찾았다. 17세기 티
베트에서 벌어진 종교 싸움에서 패배한 라마교의 종
파가 티베트를 떠나 새로 세운 왕국이 시킴이며 12대
남걀(Palden Thondup Namgyal)왕이 통치하고 있는 인
구 20만(당시)의 미니 왕국이다.
미국 부호의 딸 호프 쿡이 미 명문 사라로렌스대학
1년 때인 18세 때 왕자였던 남걀과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해 왕비가 되어 세계의 화제가 됐다.
왕궁을 찾아갔다. 여느 부자집 대문을 들어서 왕과
왕비와의 회견을 신청해 회견이 이뤄졌다. 나로서는
출장의 큰 수확이었다. 회견기사는 65년 12월 4일자
동아일보 4면에 실렸다. 회견 내용은 녹음되어 동아방
송(DBS)의 전파를 탔다.            ·12면에 계속 →

# 지도에없어진인도‘보호국’
1965년 11월 20일자 동아일보 1면에 히말라야 준령,
인도·중공의 국경분쟁지구인 나툴라 패스(해발
4310m협곡) 발신, 현지보도가 실렸다. 또한 월간 신동
아 잡지에는 화보로 취급되었고 라디오방송(DBS)의
특집 방송으로 보도 되었다.
신문-방송-‘신동아’잡지 등 3매체 취재여서 아이스
케이크 통 같은 녹음기, 예비 테이프 보따리에다 카메
라 등의 요란한 차림. 외국 여행객들이‘웬 짐이 그리
많은가. 라디오 세일즈맨 인가’묻기도 했다.
10월 초 서울을 떠나 인도네시아의 친공 쿠데타 상
황을 취재 송고 후 당초 예정보다 20일 뒤늦게 인도에
도착했다.
이번 취재여행은 멀고 또한 난관 투성이였다. 목적
지인 시킴(Sikkim) 왕국이 인도 외교권 아래 있는‘보

호국’이다보니 뉴델리에서 인도 외무성의 입국허가
없이는 입국이 불가능 했다.
중국측 시킴 호칭은 석금(錫金) 이며 나툴라 협곡은
티베트-인도의 유일한 오랜 무역 통로였다.
전쟁 중인 작전지역이어서 국방성의 입국허가도 필
요했다. 모두 한 달간이 소요되었다. 당시 인도와 우
리나라는 미수교국. 북한은 대사관을 두고 있었는데
반해 우리나라와는 영사관계만 맺어 총영사관을 두고
있었다.
인도 주재 총영사는 미국에서 이승만 망명정부 대
통령을 모시고 국권회복 운동을 벌이던 임병직
(1893~1976)선생이 대외직명 대사로 독립 찾은 내 나
라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고 있었다. 말동무 없어
심심했던 차에 젊은 기자 방문객을 반가이 맞이해
1930년 후반 미국서 벌인 독립운동에 관해 많은 에피
소드를 들려주셨다. 그 중 이승만 박사 모시고 미 국
무성을 찾아갈 때마다 장관의 면회사절로 수위와 승
강이 하던 일. 다음날도 찾아가 이번엔 수위에게 끌려
나오는 수모를 무릅쓰고 또 날이 밝아 다음날이 되면
이박사가 국무성에 또 가자고 다시 갔던 일…‘불굴의
독립운동가 이승만’에 관한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다

# 나보다먼저발디딘북녘사람

뉴델리에서 시킴왕국으로 가는 길도 먼 여행이었다.
뉴델리를 떠나 캘커타 공항에서 지방항공으로 바꿔
타고 인도 동북부 서뱅골(West Bengal)의 복도골
(Bogdogal)공항에 내렸다.
복도골 공항에서 택시를 대절, 시킴왕국 수도 강톡
(Gangtok)으로 들어갔다.

택시가 강톡 가까이 왔다며 차를 세운다. 시킴 국경
이란다. 출입국 관리소 건물에 들어서니 직원이 자리
에서 벌떡 일어서며 반가이 맞이했다. 그는 자기자리
를 내주며 기자에게 앉으라고 막무가내로 권한다. 정
말로 친절한 출입국 관리소 직원. 이렇게 친절한 관리
는 세계서 처음 보았다.
그는 시킴왕국의 원주민인 렙처족이었다. 유순하고
친절한 민족이다. 렙처족의 말 가운데는‘전쟁’이란
단어가 없다고 했다.
그저 평화로운 민족인데 중국·인도 대국 틈바구니
에서‘전쟁’을 치르고 있다.

나의
취재
備忘錄

나의
취재
備忘錄

李貞錫히말라야의秘境‘시킴’王國

※사진: 동아일보제공

(下)

▲ 1973년 인도에 편입된‘시킴’왕국의 궁전.

▲ 고산지대 이다보니 자동차보다 나귀가 교통수단이다.

▲ 수도‘강톡’의 중앙시장, 1주일에 한번 일요일에 장이 선다.▲ 당시 왕 남걀과 왕비 호프 쿡.

·본회 명예회장
·전 KBS 기획조정실장
·전 동아일보 방송뉴스부장

‘戰爭’이란말없는나라에서印·中전쟁

▲ 프라이드 넘치는 인도군 장교와 인터뷰.
(오른쪽이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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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힘,  법의힘 새지폐인물‘김만덕’으로

이사회가건강하려면클릭! 이한마디

이번 (김승연 회장) 사건은 우리 사회의 권력들이 구조화 될 수있는 소지
를 보여 주었다. 힘있는 사람, 힘있는 기관들 간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협
조를 통해 서로의 공동 이해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사건을 경찰은 알고 있
었다. 그러나 한달반 동안 이를 사건화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돈으로 매
수됐을 수도 있고, 인맥으로 연결돼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이 덮으면 사건화
가 안 되니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넘어간
사건들이 부지기수는 아니었을까? 이 사건은 한달반 뒤에야 언론을 통해 보
도됐다. 언론도 초기에는 주춤거렸다. 왜 그랬을까. 취재가 힘들기 때문이었
을까, 아니면 광고라는 힘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을까. 이슈로 만들지 않는 능
력, 그것이 바로 숨은 권력이다. 만일 언론도 계속 소극적이었다면 이 사건
은 묻혔을 것이다. 사건이 표면화된 뒤에도 간단치 않았다. 한화 측은 이 나
라 최대의 로펌회사를 동원했다. 최고의 변호사들이 구속을 피해 갈 수 있
는 각종의 방법을 동원했을 것이다. 물론 돈의 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은 구속됐다. 법원의 판단이었다. 

나는 이번 사건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나라의 희망을 본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 환경으로 보면 얼마든지 덮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아직 그렇게는 썩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드러나야 할 일은 드러
났다. 이슈가 되어야 할 일은 이슈가 되었다. 언론도, 법도 위태롭지만 작동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회가 아직 건강함을 보여 주었다. 

문 창 극 (중앙일보 주필)
•중앙일보 5월 15일‘문창극 칼럼’에서

요즘 우리나라도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면서 신권 화폐에는 반드시 여성
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신사임당과 유관순,
김만덕 등이 오르내린다. 신사임당과 유관순은 아이들도 알 정도로 이름난
인물이지만 김만덕은 누구일까.
김만덕(金萬德·1739~1812)은 영·정조시대 여성 경제인(CEO)이자 자
선사업가이다. 원래 그녀는 제주의 양갓집 딸로 태어났으나 어려서 부모를
잃고 관기(官妓)가 됐다. 하지만 스무 살 무렵 관기생활을 청산한 뒤 포구
근처에 객주(客主)를 차리고 해상 유통업에 뛰어들어 거상(巨商)이 됐다.
정조 16년(1795) 이래로 제주에 큰 기근이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
자 만덕은 그때까지 모은 전 재산을 털어 육지에서 곡식을 사들여 수천명
의 목숨을 구하였다. 정조는 그 보답으로 만덕에게 소원을 물어 역마를 타
고 한양에 올라와 왕과 왕비를 알현하고 금강산까지 구경하도록 해주었다. 
이후 그녀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 정승 채제공을 비롯해서 당대의 문장가
인 이가환, 박제가, 정약용 등이 그녀에 관한 기록을 남겼으며 사후에는
추사 김정희가‘은광연세(恩光衍世)’라는 편액까지 써주었다. 한마디로 그
녀는 당시‘존경받는 여성 CEO’였던 것이다.
만덕은 요즘처럼 빈익빈 부익부, 곧 자본주의가 뒤틀려 가는 시대에 더
욱 부각될 만하다. 벌써 200여년 전에‘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와 함께 사는 세상의 소중함을 실천한 선구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기에 만덕은 한국 여성사를 대표하기에 충분한 인물이자 청소년들에
게 모델 역할이 되기에 충분하다.

정 창 권 (고려대 국문과 초빙교수)
•조선일보 5월 12일‘오피니언’에서

→ 11면에서 계속

히말라야의秘境‘시킴’王國

당시 왕은 40이 넘었고 왕비는 25세의 아리따운 미
국 여성이지만 시킴왕국 국민 복지문제에 대해 많은
구상을 말했다. 
그는 회견 중 인도에 대한 반감도 비쳤다.
사실 인도는 구한 말 우리나라의 외교권 군사권을
행사했던 일본과도 같았다. 시킴왕은 말이 왕이지 인

도에 완전 포위되어 아무런 실권이 없었다. (결국 시
킴왕국은 주민투표로 인도에 편입 됐으며 1973년 폐위
되었다. 왕비와도 1980년 이혼하고 2년 뒤 암으로 사
망)
그 먼 시킴 방문을 마치고 나는 철도로 캘커타로 가
그곳에서 항공기편으로 귀국했다.
2박 3일의 철도 여행이다. 인도 서뱅골 yalpigur을 떠
난 기차는 캘커타까지 육로로 직행은 못했다. 강이 있
는데까지가 종점이며 승객은 기차에서 내려 짐들고 배

타고 건너 다른 기차를 바꿔 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
다. 강이 세개가 있었으며 열차가 강가에 도착 하면 사
람만 짐들고 내려 배타고 강을 건너 열차를 갈아탔다.
나는 며칠 걸리는 여행이어서 2등 침대칸을 예약해
편안한 여행을 생각했지만 기대는 완전히 밧나갔다.
왜냐하면 무임승차한 사람들이 마라푼타 달겨들듯
객실에 쳐들어와 모든 공간을 점거해 진작 2등 침대
칸 손님은 발디딜틈 없는 만원객차에서 온갖 고초를
치렀다. 이것이 43년 전 인도의 현실이었다.

진보 성향의 일본 유력지인 아사히(朝日)신문이 5
월 3일 평화헌법 발효 60주년을 맞아 헌법 9조의 유
지 등을 촉구하는 사설 21개를 동시에 싣는 파격을
보였다. 
아사히는 이날 1면 머릿기사로 와카미야 요시부미
(若宮啓文) 논설주간의 '세계에 공헌하는 국가가 되

자'란 기사를 싣고, 17면부터 24면까지 8개 면에 걸
쳐 21개의 사설을 게재했다.
와카미야 주간은 1면 기사에서“오늘 21개의 사설
은 지난해 4월부터 아사히가 전개해 온 기획시리즈
'새 전략을 찾아서'의 집대성"이라며“8개 면에 걸쳐
사설을 싣는 것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일이나 신

문사의 '결의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밝혔다.
아사히는 또“전쟁 포기를 규정한 9조를 갖고
있는 헌법은 일본이 세계에 공헌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며“이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라고 강조
했다. 

아사히신문소신과파격‘헌법전쟁포기조항지키자’̀ 8개면에21개사설
해외언론계



和
音 화

음
이
아
름
다
운
나
라

하
나
하
나
의
음
이
잘
어
우
러
질
때

아
름
다
운
화
음
이
이
루
어
지
듯
이.

각
도
시
들
이
고
르
게
발
전
할
때

경
쟁
력
있
는
나
라
가
됩
니
다.

경쟁력있는나라만들기,혁신도시로이루어나갑니다.
•혁신도시는공공기관이전과연계하여산·학·연·관이교류하는네트워크도시입니다.

•혁신도시는주거, 교육, 문화등수준높은정주환경을갖춘미래형도시입니다.

•혁신도시는수도권과지방의불균형을해소하고국가경쟁력을창출하는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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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비판막으려언론탄압”

여영무(呂永茂) 회우(뉴스앤피플
대표)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
자행된 조선·동아·중앙일보와 세
계·문화일보 등 비판언론사들에 대
한 조직적 탄압사례를 총체적으로 조
명한 저서‘좌파 대통령의 언론과의
전쟁’(뉴스앤피플)을 펴냈다. 
그런데 책이 어렵게 나왔다. 권위
주의시대도 아닌데도 저자의 펜촉이
현직 대통령을 겨냥했기 때문인 듯.
이번‘기자실 통·폐합’방안에서도
봤듯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 중의 하나인 대언
론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어서
인지 여 회우는 여러 출판사와 접촉
했지만 모두 출판을 거절당했다. 하
는 수 없이 여 회우가 직접 출판사를
등록해 출판했다. 

여 회우는 두 정권이 조선·동아일
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에 재갈을 물리
려 한 근본 동기는 단순한 정권비판
견제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거슬러 자신들이 추구하려 했
던‘민족공조’를 위한 걸림돌 제거를
위해서라고 단정했다. 즉 김대중·노
무현 정부의 보수언론 세무조사 등

언론탄압 동기가 햇볕정책의 최종 목
표인 김정일과의 합작과 연방제 통일
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두 정권의 보수언론사 탄압은 햇볕정
책을 기초로 급진적 남북관계 추진과
저자세 외교, 일방적 대북 퍼주기 등
정책을 비판했기 때문으로 파악한다. 

책 1부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민중
민주주의적 언론정책을, 2부에서는 김
대중 정부의 보수신문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저자 여 회우는 이 책에서 먼저‘노
무현의 친북좌파 언론정책’이 어떤
이념적 배경 하에서 출발하게 되었는
지를 상세하게 추적한다. 집안의 배경

과 가진 자에 대한 증오에서 출발해
정치초년병 시절 겪은 언론과의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특히‘언
론과의 전쟁’을 대선에서 활용해 승
리할 수 있었다는 경험까지 겹쳐지면
서 그 어떤 정권도 하지 못한 전방위
언론탄압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그

가 열거한 노정권의 언론탄압 방식은
행정 사법 준사법 법률 등 거의 모든
제도가 동원됐고 여기에 관영언론
‘국정브리핑’창간으로 정점을 이루게
된다. 
김대중 정권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라는 칼로 비판언론들에 재갈을 물리
려 했다. 여 회우의 분석에 따르면 이
또한 이미 치밀한 사전기획을 통해
이뤄졌다. 대선과정에서 비판적 입장
을 보였던 중앙일보와 세계일보에 보
복성 세무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김대
중정권이 추진했던‘햇볕정책’에 대
해 줄곧 비판적 입장을 보여 온 조선
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국세청
과 공정위를 동원해 천문학적인 추징
세와 과징금 등을 부과했을 뿐만 아
니라‘사주 구속’이라는 극단적 방법
까지 동원해 언론탄압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여 회우는 정권들의 이 같은 무자
비한 언론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언론자유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탄압에 굴복
하거나 타협하지 않았고 야당이 언론
자유수호 투쟁에 나서줬기 때문이라
고 분석했다. 더불어 언론자유를 지지
하는 국민들의 성원과 세계 각국의
지도자 지식인 주요 단체들이 언론탄
압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해준 때문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계속된 정권과
비판언론의 갈등은 정치권과 언론의
파워게임이 아니라“자유언론과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헌법사수를 위한 불요불굴의 성전(聖
戰)”으로 규정할 때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여 회우는 밝혔다. 
그동안 정치권의 언론탄압에 대해
단편적인 자료집은 발간된 적이 있지
만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의 언론
탄압 실태를 전체적으로 조망한‘백
서’형식의 저서발행은 처음이다.  

<좌파대통령의언론과의전쟁>  呂永茂지음

김대중 정권

‘민족공조’걸림돌 제거 위해
보수신문 세무조사

노무현 정권

‘적대적 언론관’으로
신문법 등 강행

알림 --  원원고고 내내용용
•대한언론인회 30년사 간행에 붙이는 30자 발언
※모든 회우들의 참여를 바라며 마감일까지 접수된 것만 게재합니다.

•대한언론인회와 나’또는‘대한언론인회를 생각 한다’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명함판 사진)

•각종 자료

-  보내실 곳

서울 중구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우100-745) 

대한언론인회30년사 편찬위원회

전화: 02) 732-4797 팩스 : 02) 730-1270  E-mail：juj6211@hanmail.net

담당자 연락처：017-355-6211(주간 鄭雲宗)

2007년 6월 1 일

30年史편찬위원장金珖熙

대한언론인회 30년사

玉稿와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대한언론인회가 올해로 30년의 연
륜을기록하게됩니다. 본회 30년사에
수록하고자아래와같이회우여러분의
옥고(玉稿)와소장하신자료를모으고
있습니다. 빠짐없이동참해주시면감사
하겠습니다. 마지막기회입니다.

··원원고고마마감감 :: 2007년 6월 30일

·여영무 회우

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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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귀조(崔貴照)회우(본회 자격심사
위원장)= 워싱턴타임스 창간 25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행사 초청으로 10박
11일간 미국 워싱턴, 뉴욕 등 5개 도시
순방을 위해 5월 14일 출국, 귀로에 뉴
욕 브리지포트대학 방문 후 24일 귀국.
·박기병(朴基秉)회우= 5월 1일부터
10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그리스와
터키 국내 일주 여행. 
·김은구(金銀九)회우(KBS사우회 회
장)= 지난 4월 23일~5월 14일까지 캐
나다, 미국 등지의 친인척을 방문.

해외나들이

♡자녀결혼

·김찬식(金燦植)회우(본회 논설
위원) 5녀 의경 양= 6월 30일(토)
오후 1시 인천 남구 주안 7동 신기
감리 교회 ☏010-7331-3075

축하합니다

회회 우우 동동 정정요즘…

Photo Focus

·유한준(兪漢俊) 회우(아동문학가)=
5월 5일 85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복지
증진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다. 
·박기병(朴基秉)회우(전 강원민방 사
장)= 지난 4월 27일 강원민방을 창업,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회사발
전과 노사안정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전국언론노조 강원민방지부(위원장 심
규정)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박
회우는 지난 4월 28일 횡성군 우천면
소재 관광농원에서 횡성군 관내 관광사
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지역관광진흥과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 
·문명호(文明浩)회우= 최근 동해연구
회 이사로 피선된 문 회우는 5월 19일자

조선일보에 <’동해 표기' 언론·정부·국
민이뛰자>라는 제목으로칼럼을게재.
·천상기(千相基)회우(경기대 초빙교
수)= 5월 3일 한국마사회 이우재 회장
으로부터 마주등록 심의위원회 심의위
원으로 위촉을 받았다. 
·김 현(金炫)회우(여행연출가)= 트래

판문점기자동우회회장辛卿植회우

·신경식(辛卿植) 회우
(전 대한일보 정치부
장·전 국회의원)= 5월
28일 판문점 기자동우회
임시총회에서 신임회장
으로 선출됐다. 부회장

은 한영도(미국CBS 서울지국장)씨. 동
우회는 1950~60년대 판문점을 취재했
던 내외신기자, 사진기자 60여명이 회
원이다.

언론재단사우회회장李炯均회우

·이형균(李炯均)회우(
전 경향신문 편집국
장)= 한국프레스센터
전무이사를 역임한 이형
균 회우는 5월 9일 한국
언론재단 사우회 창립

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블 클럽 회원들을 인솔하고 동유럽을
다녀온 뒤 5월 30일에는 명동성당 교육
관에서 '언론 현장, 그리고 신앙생활'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제24회 최은희 여기자상 시상식(수상자 이미숙 문화일
보 정치부 차장)이 5월 10일 오후 6시 한국프레스센터 19
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날 최은희여기자상 역대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
다(사진).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김순덕 동아일보 논
설위원, 윤호미 호미초이스닷컴 대표, 김영신 경원대 신
방과 교수, 24회 수상자인 이미숙 문화일보 차장, 박성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임도경 월간중앙 편집위원, 이연
섭 경기일보 정치부장, 이희정 한국일보 기획취재팀 차
장, 김혜원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이사, 남승자 전 방
송위원회 심의위원장, 신동식 한국여성언론인연합 대표,

박금옥 사랑의 친구들 사무총장, 최성자 문화재 전문위
원, 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부국장. 

‘최은희여기자상’수상자한자리에

한국의 21세기 주역 피아니스트로서 주목받는 안미현(34). 안미현은 안광
식(安光植·이화여대 명예교수)회우의 따님이다.
5월 25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금호 아트홀에서 안미현 피아노
독주회가 열렸다.
이 날 연주회에서 안씨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0번, 라흐마니노프
‘Moment Music 1, 3, 4, 5, 6번’, 바그너-리스트‘탄호이저 서곡’, 하이든 피
아노 소나타 c단조를 연주.
‘선이 굵고 세련된 터치와 막힘없는 테크닉을 구사하는 뛰어난 연주가’라
는 평을 듣고 있는 안미현의 이번 연주회는 예리한 리듬감과 날카로운 직관,

그리고 거침없는 테크닉의 복합적인 어우러짐이 청중의 감동을 숨가쁘게 몰
아갔다. 
러시아와 유럽무대에서 13년간 활동해 온 안씨는 예일대 음대 초빙 아티
스트 겸 뉴헤이븐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외교통상부 주
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주관의 순회연주회 참가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한편 안광식 회우는 5월 8일 미국 예일대학 스프라그 홀에서 열린 고 박
성용 금호문화재단 회장 추모 음악회에 참석차 5월 2~15일 미국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에 다녀왔다. 추모음악회는 안교수의 따님인 피아니스트 안미현
씨가 주관, 출연하여 열렸다. 

21세기 주역 피아니스트 안미현 독주회

♡회우자녀코너

▲ 막힘없는 테크닉을 구사하는 안미현의 피아노 독주. (원내는 피아니스트 안미현)

♧사우회소식

·동아일보 사우회인 동우회(東友會·
회장 朴敬錫) 총회 겸 하계 야유회가 5
월 15일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250여명
의 회우가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총회에서 이명동(李命同)회우
가 미수(米壽), 윤양중(尹亮重)회우 등
7명이 희수(喜壽), 조광식(趙光植)씨
외 43명이 고희(古稀)를 맞아 기념품
을 받았다. 
야유회는 행운권 추첨에 이어 노래자
랑으로 여흥을 즐겼다.

한미동맹 친선회(회장 서진섭·사진 왼쪽)가 미 8군 사령부(사령관
발코트·가운데) 미래사관클럽에서 개최한‘제3회 한미친선 원로·중

진작가 초대전 및 꽃꽃이전’에 대한언론인회 이혜복 상임 고문(왼쪽 두번째), 제재형 회
장(오른쪽 두번째), 강승훈 부회장(오른쪽)이 참석 했다. 

5월 28일 춘천시 오봉산에서 가진 대한언론인회 산악회 5월 산행은
조창화 회장 등 30여 회우가 참가했다. 사진= 오봉산(774m)정상에서.

한미동맹다짐

산악회5월산행

삼가명복을빕니다

·김용택(金容
澤)회우(사진)가
5월 27일 숙환으
로 별세했다. 향
년 75세. 
1963년부터 11

년 동안 동아일보 사진기자로
베트남전에 종군한 고인은 제5
회 보도사진대상, 한국독립기념
상 등을 수상했다.

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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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튼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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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한민국의미래를엽니다

불합리한규제개선
불합리한규제개선으로
물적인프라를구축하고
새로운일자리창출로
앞서가는경기도가되겠습니다.

편리한대중교통시스템구축
광역교통망의구축과
대중교통시스템의개선으로
편리한경기도가되겠습니다.

뉴타운조성
1,100만도민모두가
행복할수있는복지환경과
행정서비스를제공하여
잘사는경기도가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및개발
무분별한개발과허술한관리로
오염되어가는경기도를
친환경적인개발을통해
명품경기도가되겠습니다


